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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국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는 

2024년 12월에 핵심요소(KA) 및 파산 처리 계획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 목록을 처음으로 공개함1)

∙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KA)이란, 금융기관 

위기 시 공적 자금 없이도 질서 있게 청산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사전 작성 제도, 채권자 손실 분담 제도(Bail-in) 등으로 구성됨2)

∙ 프랑스의 악사(AXA), 독일의 알리안츠(Allianz), 미국의 메트라이프(MetLife) 등 전 세계 보험회사 13개가 목록

에 포함됨(<표 1> 참조)

1) FSB(2024. 12. 5.), “FSB details advances in global resolution regimes and unveils a list of insurers subject to resolution planning 

standards”

2) FSB(2024. 4. 25.),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요 약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4년 말 핵심요소(KA) 및 파산 처리 계획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회사 목록을 공개함. 이는 기존 주요 보험회사의 지정방식을 폐지하고 각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 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감독체계임. 목록에 포함된 보험회사는 파산 처리 계획을 수립

하고 감독당국에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국가 보험회사 명

호주 QBE Insurance Group Limited

프랑스 AXA Group

독일 Allianz SE

이탈리아 Assicurazioni Generali S.p.A.

네덜란드 NN Group N.V.

미국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MetLife Inc., Prudential Financial Inc.

영국
Legal & General Group Plc, Aviva Plc, Bupa Finance Plc, 

Phoenix Group Holdings Plc, M&G Plc

자료: FSB(2024. 12. 5.), “2024 Resolution Report”

<표 1> 리스트에 포함된 13개 보험회사

강윤지(姜允池) 연구원 

2025.08.04.

국제금융안정위원회, 
정리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 명단 발표글로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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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발표는, 기존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이하 ‘G-SIIs’)

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전 정리계획 수립을 중심에 둔 새로운 

감독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임

∙ 기존 체계인 G-SIIs 지정 방식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를 사전에 지정해 집중 규제하는 방식이었으나,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보험회사가 지정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FSB는 2022년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G-SIIs 방식)을 폐지하고 사업모델(Activity 

Base)에 초점을 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실질적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감독체계로 전환함3)

- 기존 방식은 자본건전성 규제에 집중하여 특정 보험회사의 위기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보험회사의 회피 유인이 높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음

- 반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위기 시 해산 또는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의 

감독당국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목록 공개가 위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복원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이 사전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려는 목적임을 강조함4) 

○ 해당 목록에 포함된 보험회사는 통합 파산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동 목록은 보험회사의 규모(Size), 대외 연결성(Interconnectedness), 대체 불가능성(Substitutability) 등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됨

- 예를 들어, 알리안츠는 유럽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로 유럽·미국·아시아 전역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형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성과 연결성이 매우 큼

∙ 목록에 포함된 보험회사는 위기 시 구조조정·청산 가능성에 대비한 파산 계획(Resolution Plan)을 마련하고, 재

무 건전성이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받고,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계획 이행 현황, 

변경 사항, 취약 요소 등을 보고해야 함

- 해당 보험회사들은 내부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파산 처리 시나리오를 반영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금융시장 충격 전이 방지를 위한 조치(예: 핵심 기능 식별 및 보호 장치 마련)도 해야 함

3) FSB(2022. 12. 9.), “The FSB endorses an improved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systemic risk in the insurance sector 

and discontinues annual identification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

4) IAIS(2024. 12. 5.), “IAIS welcomes the release of the FSB’s first list of insurers subject to resolution planning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FSB Key Attributes”


